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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to examine the behavior pattern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clothing of older women. A total of 31 older women were interviewed regarding indoor/outdoor wearing conditions, thermal sensation indoors, and their clothing perception related to health. The final outcomes were as follows. Firstly, interviewees viewed indoor temperature as neutral in the spring and fall. Many people felt cool or warm in the summer and warm or cold in the winter. Secondly, they controlled indoor temperature with an air conditioner and/or fan and by opening the window and/or wearing less clothing. In winter, most respondents used a heating system and wore more clothing. It seemed that the level of dependence on clothing was higher in winter. Thirdly, the number of garment layer indoors was similar among the four seasons, and many wore underwear. However, there were individual variations. Fourthly, interviewees tended to perceive clothing in relation to health. Textile materials appropriate to the season were firstly viewed as related to health, followed by climate adaptability, clothing pressure, UV protection, and aesthetic satisfaction. Fifthly, respondents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health improvement by clothing even though they lacked information on it. From this research, older women showed positive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regarding clothing from a health perspective. Since they lacked information, education is needed regarding the bases and ways to improve health through cloth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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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세계 인구는 과거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2015년에 60세 또는 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2.0%에서 2050년 22.0%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WHO 2016).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0년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1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24.3%, 2060년에는 약 40.0%를 넘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미래의 고령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형성될 것이며,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상태와 건강증진일 것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상 이변과 함께 온열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 5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총 1,081명이었고 이 중 10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0%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5년 6월과 7월 사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온열질환자 중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2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CDC 2016),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체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형 변화와 함께 생리기능이 저하되는데, 고령자들은 기후적응능력이 저하되어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기후변화의 대응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Jeong 2015). 이처럼 고령으로 인한 생리기능의 변화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고령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관찰을 통해 행동양식과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고령자의 생리기능의 노화에 대한 보고는 많으나 고령자의 행동양식과 활동을 고려한 생리 인류학적인 보고는 많지 않다. 고령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복과 주거 등의 수단을 이용해 쾌적한 기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나, 냉난방으로는 주거 내 온습도 분포 차이, 연령, 성별, 개인차 등으로 적정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복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온조절의 수단이므로 고령자의 기후적응성과 의복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Jeong 2015).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복 관련 연구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패턴과 의복 개발연구(Chang 2005; Kim & Lee 2008), 고령자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Hong & Lee 2010; Kim & Lee 2010; Kim & Park 2013), 구매력을 갖춘 고령자의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Nam & Kim 1998) 등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건강의 관점에서 고령자들의 의생활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건강한 의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계절별 실내외착의와 실내 환경의 실태를 조사하고, 옷차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고령자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
        노인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되고, 노년기의 연령 기준 또한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문화권의 하위집단에 따라서도 다르게 규정된다(Kwon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연령기준이 법률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고령자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는 고령자 의복에서 개선할 사항을 추출하기 위하여 의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Lee et al. 2005; Yeo & Kwon 2005; Bang & Kim 2013)와 신체변화 또는 기능의 쇠퇴현상을 고령자 의류 제품의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자립적인 의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신체기능 변화와 의복 착용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Okada 2000; Moroka 2006; Lee et al. 2012). 고령자는 의복 설계의 관점에서 길이항목은 줄어들고 복부 둘레 항목은 늘어나며 어깨는 둥글게 변하므로 이러한 치수 항목의 변화가 의복 설계에 반영됨으로써 체형에 맞는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육의 유연성과 평형성이 저하되고 손놀림이 둔화되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듦이 의복 착탈 행동에 영향을 미쳐, 옷을 입고 벗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착탈의나 착의 시 부담이 없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옷, 디자인이 예쁜 옷, 질기고 관리가 편한 옷, 활용하기 편한 옷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옷, 체형이나 자세에 따른 패션성과 기능성을 배려하는 옷, 생리기능에 맞춘 쾌적한 옷,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 등의 개발에 배려가 필요하다(Lee et al. 2007).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의복은 신체 사이즈에 잘 맞고, 체형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입고 벗기 편리하고, 생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령자의 기후조절능력
        
          1) 자율성 체온조절
          사람은 인체-의복-환경 시스템 내에서 산열과 방열에 의한 열교환을 조절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환경조건에서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만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추운 환경에서는 산열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방열량을 감소시키고 더운 환경에서는 혈관 확장을 통해 피부로부터의 방열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발한으로 방열량을 더욱 증가시킨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온조절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기후적응력이 감소된다. 고령자는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산열량이 적은 데다 피부혈관 수축 반응이 지연되고 약하여 피부로부터의 방열량이 커지므로 청년에 비해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추위 자극을 감지하는 냉점의 수가 청년보다 적어, 온도 지각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추위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둔화되어 추위에 대한 대처 반응이 지연됨으로써 청년에 비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Jeong 2003).

          한편 더위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피부 혈관의 반응이 지연되고 최대 이완 능력도 저하한다. Kenny(1997)는 36℃ 환경에서 운동 시 노화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관찰하고 노인의 피부 혈류량 저하의 원인을 능동적 혈관 확장 시스템의 감수성 저하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더운 환경에서 고령자의 열 방출량이 제한되어 체온을 상승시키고 심하면 고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chihara et al.(1993)은 여대생과 고령 피험자를 추운 환경(10℃)과 더운 환경(35℃)에 50분 동안 노출시킨 실험에서 추운 환경에서 고령자가 대학생보다 혈관 수축에 의한 체열 감소율이 적은 반면 혈압은 더 많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고 더운 환경에서도 혈관 이완에 의한 열 방산률이 낮았다. 고령자의 체온이 추운 환경에서는 낮고 더운 환경에서는 높았는데, 더운 환경에서는 고령자의 심부온이 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운 환경이나 온돌 환경에서 고령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Chung & Choi 1998; Lee et al. 2009)에서 고령자가 성인보다 직장온이 높고 피부온이 낮은 결과를 보여 고령자가 더운 환경에서 불리하게 반응한다는 결과와 같다. 또한 피부 혈관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자는 추운 환경에서는 손가락 온도가 성인에 비해 높고 더운 환경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Wagner et al. 1974; Tochihara et al. 1993), 더운 환경에서는 노출 초반에 손가락 온도 상승률이 낮아 고령자의 경우 더위에 노출되었을 때 혈관 이완에 의한 혈류량 증가가 지연되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gawa et al. 1988).

          이와 같이 고령자는 극심한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므로,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 수축과 산열 반응의 약화와 지연으로 인해 저체온증을 초래하고 더운 환경에서는 혈관 확장과 발한 반응의 약화와 지연으로 온열질환에 의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Jeong 2015). 따라서 고령자에게 요구되는 의생활 행동은 그들의 생리적 기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행동성 체온조절
          고령자의 온열감각은 노화와 함께 감소하며 실내온도 조절, 착의량 조절과 같은 행동성 체온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추위와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성의 척도로서 중요하다.

          성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더운 환경과 서늘한 환경에 교대로 노출시키면서 이들의 주관적 감각을 측정한 연구에서 고령자가 추위로 인한 불쾌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iroko et al. 1992; Jeong 1999; Kim 2009). 또한 고령자의 추위에 대한 민감도는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 고령자가 느끼는 쾌적한 환경온도는 젊은 성인보다 높았다(Wong et al. 2009). 이 연구에서 고령자가 1 MET의 활동 조건에서 0.5clo 보온력으로 온열적으로 쾌적하기 위한 작용 온도는 약 25.8℃였으며 80~99세가 60~79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쾌적 온도의 연령과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편 고령자는 성인에 비해 냉점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 온도 지각 능력이 떨어져, 추위 자극에 대한 자율성 체온조절 반응과 행동성 체온조절 반응이 지연되며 더위에 대해서도 피부 혈관 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난다(Wagner et al. 1974; Collins et al. 1981; Tochihara et al. 1993)고 알려져 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된 고령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온열감각을 조사한 결과, 실험이 종료될 때에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초반에는 성인이 유의하게 춥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추위에 대한 반응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Collins et al. 1985). 대학생과 고령자가 21℃, 55%R.H.의 여름철 냉방 환경조건에서 이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데 필요한 의복을 선택하게 하는 착의 행동을 관찰한 연구(Jeong 1999)에서도 고령자가 추가 의복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시각과 주관적 온도 지각 반응이 대학생에 비해 지연되었고 쾌적을 위해 선택한 최종 의복 무게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의 온도 지각능력의 저하와 반응의 지연은 주관적 온열 감각에만 의존할 경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고령자의 기후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 착의량과 적정 생활환경온도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생활이 권장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인천, 청주, 안동, 대구에 거주하는 65세~84세의 고령 여성 31명으로, 65-74세의 중고령노인 16명과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15명이었다(Kim & Park 2013). 이들의 평균 연령과 신장, 체중, 체표면적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o.
              	Age (yr)
              	Height (cm)
              	Weight (kg)
              	Body surface area(m2)
              	No.
              	Age (yr)
              	Height (cm)
              	Weight (kg)
              	Body surface area(m2)1)
            

          
          
            	2
            	65
            	160
            	62
            	1.61
            	1
            	79
            	165
            	54
            	1.54
          

          
            	3
            	65
            	165
            	58
            	1.59
            	7
            	77
            	155
            	58
            	1.53
          

          
            	4
            	66
            	165
            	65
            	1.67
            	8
            	78
            	156
            	59
            	1.54
          

          
            	5
            	66
            	158
            	57
            	1.53
            	9
            	80
            	158
            	55
            	1.51
          

          
            	6
            	68
            	159
            	65
            	1.63
            	12
            	85
            	147
            	45
            	1.32
          

          
            	10
            	72
            	151
            	58
            	1.50
            	13
            	83
            	165
            	54
            	1.54
          

          
            	11
            	67
            	156
            	55
            	1.50
            	18
            	76
            	156
            	55
            	1.50
          

          
            	14
            	65
            	160
            	62
            	1.61
            	20
            	75
            	155
            	42
            	1.32
          

          
            	15
            	66
            	165
            	58
            	1.59
            	21
            	77
            	163
            	65
            	1.66
          

          
            	16
            	68
            	165
            	65
            	1.67
            	22
            	83
            	152
            	48
            	1.39
          

          
            	17
            	68
            	156
            	54
            	1.49
            	23
            	79
            	162
            	49
            	1.46
          

          
            	19
            	65
            	160
            	58
            	1.56
            	24
            	81
            	164
            	57
            	1.57
          

          
            	25
            	70
            	162
            	62
            	1.62
            	27
            	82
            	158
            	56
            	1.52
          

          
            	26
            	71
            	152
            	50
            	1.41
            	30
            	77
            	154
            	62
            	1.57
          

          
            	28
            	65
            	155
            	57
            	1.51
            	31
            	75
            	155
            	52
            	1.45
          

          
            	29
            	65
            	151
            	49
            	1.39
            	
          

          
            	Mean (SD)
            	69.1 (5.3)
            	58.6 (4.6)
            	58.6 (4.5)
            	1.56 (0.08)
            	Mean (SD)
            	79.1 (3.1)
            	157.7 (5.2)
            	54.1 (6.2)
            	1.49 (0.09)
          

        

        
          
            1)Height0.663(cm)×Weight0.444(kg)×0.008883
          

        

        

      

      
        2. 자료 수집 및 분석 내용
        본 연구는 2015년 6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분석은 2015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관적 의견을 수집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가 구두로 응답한 내용을 질문자가 기록하는 방법인 일대일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지역별로 설문 제작에 공동 참여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총 8명의 조사자가 피조사자의 편의에 따라 조용한 장소에서 1인당 30분에서 50분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면담내용을 서면 기록과 동시에 녹음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의생활 실태에 관한 문항, 건강과 의복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령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내용은 고령자의 냉난방 실태와 착의 습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가 평소 사계절 실내환경에 대한 온열감각과 추위나 더위를 느낄 때 주로 하는 온도 조절 행동을 포함하였고 의생활 실태조사 내용은 사계절 실내외에서 착용하는 옷차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개인별 특성 항목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으로서 신장, 몸무게, 건강 상태, 기후 적응성과 거주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건강과 의복과의 관련에 대한 인식과 관심, 옷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동료 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고령자의 계절별 실내 환경과 착의습관
        
          1) 계절별 실내 환경
          고령자는 계절에 따라 실내 온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각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계절별 실내환경에서 느끼는 온열감을 살펴보았다.

          
 집이 남향이라 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실내가 따뜻한 편	입니다. (응답자 17)
 봄에는 바깥 기온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집안에 바깥온도를 나타내 주는 게 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호흡기 때문에 보통 20도 정도로 일정하게 맞추고 있어요. (응답자 18)
 가을에는 보통이에요. 저녁에 3~4시간 보일러를 사용해요. (응답자 12)
 사계절 모두 실내 온도계를 25도에 맞추어 생활합니다. (응답자 15)

          고령자들은 봄과 가을에는 대부분 실내 환경에 대해 보통이라고 느끼며, 봄을 더 따뜻하게, 가을을 더 서늘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봄과 가을에는 대부분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온도조절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봄에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설정하여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의견과 가을에는 추운 시간대에만 잠시 보일러를 사용하여 온도를 조절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사방으로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므로 시원한 자연바람으로 지냅니다. 집 안이 덥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선풍기는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살짝 사용하구요. (응답자 20)
 여름의 실내 온도는 보통이며, 더울 때까지 참다가 여름이 무르익으면 냉방을 해요. (응답자 15)
 겨울에 실내가 추울 때는 옷을 더 입어서 적응하고, 전기장판이나 난방기를 사용합니다. (응답자 15)
 겨울에는 난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천식 때문에 감기 걸리면 금방 폐렴이 되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해요. 옷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실내온도 조절로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응답자 18)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조절하고 옷도 더 입어서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겨울에는 침대와 소파에도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어요. (응답자 10)

          여름의 실내 온도는 보통이라고 하였고, 냉방기 사용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겨울에는 난방 등으로 인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의 결과는 고령자가 추위 자극에 더 민감하다는 선행연구(Jeong 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봄, 여름에 비해 가을과 겨울에는 의복이나 난방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들의 의생활에 대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적절한 의생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추위와 더위를 느낄 때의 행동
          고령자들은 실내에서 추위와 더위를 느낄 때 중앙 또는 개별용 냉난방 기구를 사용하거나 의복의 착탈을 통해 기후에 적응하는 행동을 보였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켠 후 부채를 부치고 옷을 벗어서 더위를 해결하는데, 옷의 소재가 좋으면 더위를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응답자 14)
 더울 때는 시원한 면 소재의 속옷과 겉옷을 헐렁하게 입는데, 집에서도 시원하게 면 소재의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고 지냅니다. (응답자 19)
 겨울에는 난방온도를 높이거나 전기장판 또는 온열매트를 사용하며 지냅니다. (응답자 4, 6, 7, 8, 11, 16, 17, 18, 20, 23, 27, 28, 29, 30, 31)
 저는 담요나 장판, 매트는 주로 잠잘 때만 사용합니다. (응답자 1, 9, 10, 13)
 집안이 춥다고 생각할 때는 내복을 입고 겉옷 위에 조끼를 입고 양말도 여러 겹 신습니다. (응답자 26)

          고령자 중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느낄 때 보일러 또는 전기히터를 사용하거나 전열기(담요, 장판, 매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전기담요나 전기장판 등은 주로 잠잘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은 추울 때 난방과 착의량을 증가시켜 추위에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위를 느낄 때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를 사용하고 창문을 열어 온도를 조절하였는데, 난방기구에 비해 냉방기구의 사용 비율은 적었다. 그리고 추울 때보다는 의복으로 조절하는 예가 적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더울 때 의복과 냉방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추울 때 의복과 난방기구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계절별 실내외 옷차림
          실내 옷차림은 여름철을 제외하면 상의보다 하의의 착의매수가 적었으며 응답자들은 실내에서도 대부분 내의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사계절 모두 러닝셔츠를 착용하고, 겨울에는 내복 상의는 반드시 입고 내복 하의는 겉옷에 따라 입을 때도 있고 입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활동에 편리한 옷으로 입어요. (응답자 16)
 실내에서 늘 편안한 옷을 입어요. 면바지, 운동복 형태의 면으로 된 옷을 주로 입고 있어요. 내복은 몸에 붙는 것이 싫어서 겨울에도 입지 않아요. 얇은 소재의 옷도 입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게 헐렁한 옷을 입어요. (응답자 19)
 봄에 실내에서는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도 몸에 좀 더 좋은 면 종류의 꼭 끼지 않는 헐렁하고 편한 원피스를 입어요. 봄, 여름에는 내의를 거의 입지 않고 겨울에 외출할 때는 내의를 입고 실내에서는 내의라고는 하지만 러닝셔츠를 입고 있어요. (응답자 17)
 봄에도 얇은 내복을 하나 입고 그 위에 옷을 더 입어야 따뜻하기 때문에 주로 내복을 입습니다. 면으로 된 춘추용 내의를 입어요. (응답자 20)
 여름에 집에서는 러닝셔츠를 안 입고, 외출을 할 때에는 러닝셔츠와 속치마를 착용해요. 내복은 상하 모두 입지는 않으나, 겨울에 야외운동을 할 때에는 내복을 착용해요. (응답자 15)
 여름에 실내에서는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주로 반소매나 민소매 원피스를 입어요. (응답자 22, 25, 28)
 가을에는 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긴소매 셔츠와 긴바지를 입고 있어요. (응답자 1, 2, 3, 4, 6, 11, 12, 26)
 겨울에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입으려고 해요. 내복 위에 셔츠 2장을 겹쳐 입고 스웨터를 입는데 그래도 추울 때는 털조끼를 입기도 해요. 아래에는 내복을 입고 기모바지 같은 두꺼운 옷을 입어요. (응답자 12)

          실내에서 계절별로 착의 매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별로 비교했을 때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내복을 입지 않는 경우부터 최대 5겹의 의복을 착용하는 응답자도 있어 개인별 착의 매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겨울철 착용 아이템은 러닝셔츠(혹은 브래지어)에 내복과 셔츠, 조끼(혹은 스웨터)를 모두 입었다. 하의는 내의를 착용하는 대신 기모바지나 두꺼운 바지를 통해 보온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여름철에는 대체로 한 겹의 반소매 또는 민소매 원피스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봄과 가을은 티셔츠와 긴바지 등으로 착용 아이템이 비슷하였다.

          
 여름철에도 외출할 때는 속옷을 챙겨 입어요. 브래지어, 팬티, 러닝셔츠와 같은 속옷을 입은 위에 반소매 셔츠와 긴바지를 입고 외출해요. (응답자 4, 9, 10, 20, 21, 22, 23, 30)
 여름에 브래지어와 팬티 위에 얇은 반소매 원피스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외출해요. (응답자 28)
 겨울에 외출할 때 내복을 입고, 스웨터를 입으며, 머플러를 하고 외출해요. 다른 계절에는 보온을 위해 옷을 입지 않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려고 신경써요. (응답자 13)
 습관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겨울에도 두껍게 여러 겹 껴입지는 않고 외출 시에는 겉옷 입고 속에 스웨터 입고 속에는 기능성 내의와 브래지어를 하고 마지막에 스카프를 착용합니다. (응답자 17)

          실외에서는 실내에서보다 옷을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 의복과 마찬가지로 하의보다 상의착용 매수가 더 많았다. 여름철에도 상의에는 기본적으로 브래지어와 러닝셔츠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속살이 보이는 것을 우려하여 반드시 속옷을 착용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또한 실내의복과는 달리 외출 시에는 여름이라도 긴바지를 갖춰 입거나 원피스에 스타킹을 챙겨 신는 사람도 있었다.

        

        
          4) 의복 선택 시 고려사항
          고령자들은 의복 선택 시 날씨와 색상, 착용 시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날씨를 고려해요. 날씨는 온도 확인 뿐 아니라, 옷의 색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흐린 날은 밝은 옷을, 맑은 날은 어두운 옷을 선택해요. (응답자 10)
 날씨를 먼저 알아보고, 편안한 옷을 입으며, 보온에 신경을 써요. (응답자 1, 7, 8, 9, 12, 14, 23, 25, 26, 27, 30, 31)
 편안한 옷이면서 체형도 가리는 옷을 입고 구두는 굽이 낮은 것을 선택해요. (응답자 4)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체형을 가리는 옷을 입는 등 외모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외출 시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복을 착용하였다.

          
모양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보온에 신경을 쓰며, 나이가 들수록 바지 차림을 더 많이 하게돼요. (응답자 13)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을 먼저 선택해요. 상황에 따라 옷을 입고, 날씨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으나, 지금은 사이즈가 좀 더 큰 옷을 입어요. (응답자 15)
 내 신분과 내 상황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친구를 만날 때는 아무거나 캐쥬얼하게 입으나 호텔을 갈 때는 좀 더 차려입어요. (응답자 18)
 만나는 장소, 사람, 환경에 따라 고려하지만 점잖은 복장도 늘 헐렁하게 입고 가요.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고, 소재도 굉장히 중요해요. 합성소재나 울은 입지 않고 주로 면을 입어요. (응답자 19, 25)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보온성과 가벼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20)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의복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실용성(날씨, 입고 벗기 편한 옷), 맞음새(편안하고 몸을 조이지 않는 옷, 체형 변화에 따른 몸매의 단점을 보완하는 옷), 심미성(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옷), 상징성(나이와 사회적 위치, 착용 목적에 맞는 옷) 등을 답하였고, 그중 날씨를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겨울철 실외복은 보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날씨를 고려하여 의복을 선택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의류제품 요구 속성 가운데 실용성의 하위요소에 해당되지만(Kim & Park 2013), 이 연구에서는 건강과 관련하여 고령자들이 기후에 맞는 옷차림을 의복의 속성으로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의류제품의 요구 속성이 연구자들마다 또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상징성, 맞음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Hong & Lee 2010; Kim & Lee 2010; Kim & Park 2013)

        

      

      
        2. 의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실천 태도
        
          1) 의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의복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령자 중 2/3 이상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행동을 보였다.

          
 소재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면은 착용감이 좋지만, 합성섬유는 정전기가 생기고 착용감도 좋지 않습니다.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 옷이 좋습니다. (응답자 6)
 합성섬유로 된 옷을 착용하면 편안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땀 흡수가 안되거나 통풍에 문제가 있어서 천연섬유로 된 옷을 사 입으려고 합니다. (응답자 25)

          고령자들은 소재와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옷감의 종류에 따른 피부장애와 정전기 발생에 따른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천연섬유가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의복 착용은 기후적응력이나 체온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의복압에 따른 가려움증, 자외선 차단을 위한 의복,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한 의복,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한 의복의 착용과 건강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겨울에 내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므로, 내복은 겨울철 추위를 견디고 감기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응답자 8)
 브래지어를 착용한 자리가 자주 가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지 조이는 옷을 입으면 그 자리가 붉어지고 가려워집니다. (응답자 13)
 운동을 할 때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 하여, 여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긴소매 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 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16)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상쾌해져서 외출 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응답자 7, 12)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의생활에 대한 인식으로는 계절의 변화에 맞는 소재와 의복의 착용,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의복, 피부에 장애를 주지 않는 의복 착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내복 착용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착의량과 기후적응성에 관한 응답은 적어서 의생활과 건강 또는 기후적응력과의 관련성 등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시켜 인식하지는 못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의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실천태도
          고령자들의 의복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태도는 건강의 유지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것이 가장 싫어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옷을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천할 생각이 있습니다. (응답자 13)
 질병이 없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응답자 28, 30)

          한편 고령자들은 건강과 의복 착용을 실천하기 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정보원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는 정보원으로 ‘TV나 신문’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 ‘의사/한의사’, ‘가족’에 의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경우 의복을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실천 의지는 있으나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들에게 의복을 통한 기후적응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의 의생활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성 속옷에 대한 정보는 판매원 혹은 친구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 28)
 TV나 신문에서 본 것 같으나 정보를 들을 기회가 부족합니다. (응답자 8)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에 대한 정보 정도는 판매원 혹은 혈압이 조금 있어서 겨울에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라고 TV에서도 보았고 자녀들이 얘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응답자 21)

        

        
          3) 희망하는 의복 및 보조기구
          고령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대해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의복에 대해 바라는 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4 정도 되었다. 바라는 점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심미성과 유행성을 고려하되 고령자의 체형 변화에 맞는 의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기성복의 경우 젊은이들 위주의 의복이 시중에 많이 공급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시니어 전용 의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가 나온 것을 가려주고 몸에 꼭 끼지 않으면서 가볍고 목 부분이 답답하지 않은 옷 등을 요구하였다.

          
 편하고 활동하기 좋으면서 멋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10, 13, 18, 28, 29)
 배가 나온 체형을 가려주는 옷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18, 21)

          다음으로는 입고 벗기 편리한 의복과 여밈이 편리한 의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신체 기능의 저하와 유연성의 감소로 인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편리한 여밈 장치를 달거나 입고 벗을 때 편리한 디자인이나 디테일의 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활동이 편리한 옷, 보온성이 우수한 옷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1, 3, 9)
 팔이 아파서 앞여밈의 옷이 필요해요. (응답자 6)
 옷의 잠금장치들이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13, 14)

          한편 고령화되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기구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허리가 아플 때 복대를 착용하는데 어깨 수그림을 방지하는 의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7)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허벅지와 무릎 압박용 제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8)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고령자들은 체형 변화와 신체 기능 저하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복이나 보조기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의복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의 요구에 맞는 의복과 보조기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의복과 관련된 행동양식과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 31명을 대상으로 계절별 실내 환경 실태와 실내외에서 착용하는 의류를 조사하고, 옷차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태도를 심층면담 방법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고령자들은 봄가을 실내 환경온도에 대해 대부분 보통이라고 느꼈으며, 봄보다는 가을에 더 서늘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름에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시원하다와 덥다는 응답이 비슷했으며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춥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실내가 덥다고 느낄 때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온도를 조절하였고, 옷을 적게 입거나 시원한 옷을 입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추위를 느낄 때는 대부분 보일러나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착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추위대응을 하고 있어 추운 환경에서 의복의 역할과 의존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실내 옷차림은 여름을 제외하면 상의보다 하의의 착의매수가 적었으며 응답자들은 실내에서도 대부분 내의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실내 착의매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름, 봄, 가을, 겨울의 순이었다. 실외에서는 실내보다 착용 매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에도 외출 시에는 긴바지를 갖춰 입거나 스타킹을 챙겨 신는 응답자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 간 착용하는 의복의 매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의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의복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소재, 기후적응력, 의복압, 자외선 차단, 심리적 만족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의생활에 대한 인식은 계절의 변화에 맞는 소재와 의복의 착용,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의복, 피부에 장애를 주지 않는 의복의 착용을 중요시하였다.

      다섯째, 고령자들의 의복을 통한 건강 증진 실천태도는 대부분 긍정적이어서 건강 유지와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의생활 습관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반이 건강과 의복 착용을 위한 정보는 전혀 접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실천 의지는 있으나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고령자들의 의복착용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의생활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적어 실천 방법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생활과 건강의 관련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의생활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대중매체나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전파가 요구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중고령 노인과 고령노인으로 분류하였으나, 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연령에 따른 결과 분석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고령노인이 중고령 노인에 비해 계절별로 하의 착의량이 많은 경향을 보인 것은 쾌적성을 위한 행동으로 이해된다. 계절별 실내 한서감이나 건강과 관련한 착의 인식에 대해서는 연령 외에도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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